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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원조는 빈곤에 맞선 투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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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나토 국방부 장관들은 연합국의 장기 국방 대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들 GDP의 최소 2퍼센트를 국방 지출에 쓰기로

동의했다. 독일은 매년 개발 원조에 120억 유로 이상을 쓰지만(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 여러 해 동안 자기

의 나토 공약을 완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경제적 도전들과 절박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상당한 양의 돈을−인도를 포함하는−세계

여기저기에서 불합리한 개발 원조 프로젝트들에 쓰고 있다. 최근 성공적인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한 세계 제4위 국가임에도 불구

하고, 독일은 인도에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들을 개발하기 위해 13억 유로를 주고 있다. 최근 몇

년에는, 독일은 페루에서 버스들과 자전거 길들을 진척시키기 위해 보조금들과 저비용 대출금들로 거의 2억 유로를 제공했다.

독일인 프랑크 브레머(Frank Bremer)는 빈곤에 맞선 투쟁에 평생을 바쳤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카리브해,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30개 나라 개발 원조에 관여하여, 농촌 개발과 환경 분야에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였다. 50년 이상의 개발 원조 관여 후에,

그는 통렬한 평가를 제공한다: “이것은 50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공공 자금으로 재정 조달되는 전체 국제 개발 원조 산업은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로부터 살아간다. 이 프로젝트들로 도움받게 되어 있는 수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난한 농민들은 끝내

는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도록 방치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대신에, 이 프로젝트들은 파견된

전문가들과 원조 조직들의 본부에 있는 그들의 감독자들을 위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뉴욕 대학교 경제학 및 아프리카 연구의 교수,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는 개발 원조를 대개 쓸모없는 것으로, 종종 심

지어 역효과를 낳기조차 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그의 예 중 하나: 20년간, 개발 원조에서 20억 미국 달러가 탄자니아에서 도로

건설에 쓰였다. 그러나 도로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도로들이 보수되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부자들이 새

로운 것들을 건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노후화되었다고, 이스털리는 보고한다. 반면에, 탄자니아에서 “성장 산업”은 거대

한 관료제였다. “탄자니아는 자기의 원조 제공자들에게 한 해 2,400개 이상의 보고서를 생산했는데, 그 기부자들은 그 포위된 수

령자에게 매년 천 개의 기부자 직원 사절단을 보냈다.” 해외 원조는, 이스털리는 언급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로들)을

공급하지 않았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소용없는 것(관료제)을 많이 공급했다.

이스털리의 전반적인 개발 원조 평가는 통렬하다: “이루어진 대출금들에 대해서 그런 대출금들의 결과들에 대해서보다 더 강조

하는 것,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들의 과잉, 원대한 틀들과 세계 정상들에 대한 애호, 어떤 한 가지든 책임지는 어떤 기관에 대해

서보다는 모든 사람에 대한 도덕적 훈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외국 기술 전문가들, 약이 없는 진료소들, 교과서가 없

는 학교들, 건설되었지만 보수되어 유지되지 않는 도로들과 상수도들, 부패와 경제 부실 관리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원

조 자금 받는 정부들, 기타 등등.”

수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는, 나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에서, 나는 개

발 원조가 기껏해야 돈 낭비이고, 최악에는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독재적이고 부패한 정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우 자주 역효과

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말 빈곤에 맞서서 돕는 것은 개발 원조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 이것의 한 예는, 한때 세계에서 가

장 가난한 나라였던(심지어 어떤 그리고 모든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던), 베트남이다. 친시장 경제 개혁들이 시작되기 전



에, 모든 흉작은 기아에 이르렀고, 베트남은 유엔의 세계 식량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지원과 소련 및 그 밖의 동구권 나라들로부터

의 재정 지원에 의지했다. 1993년만큼 최근, 베트남 인구의 79.7퍼센트는 가난 속에 살고 있었다. 2006년까지는 그 비율은

50.6퍼센트로 떨어졌었다. 오늘날 그것은 5퍼센트 미만이다. 아직도 공식적으로 자신을 “사회주의”로 언급하는 그 나라는 개발

원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 개혁들, 즉 더 많은 자본주의로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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